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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선포 사명을 잊었거나,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교리를 모른다거나, 용기가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면 일손부족을 어떻게 메꾸어야 하겠습니까? 
선교의식도 별로 없고, 알고 있는 교리지식도 변변찮고, 그렇다고 교리공부시간을 마련해도 시간도 없고 다른 일들로 바쁘니, 미사만 나오면 됐지 왜 자꾸 일을 만들어 귀찮고 힘들게 하는가?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게 내버려두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생기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 맡으면 다음 맡을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마냥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한 두 사람에게 너무 과한 짐을 맡기고, 게다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뒷공론은 많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2등은 할 텐데 공연히 나서서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 시간은 시간대로 없어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내 집 일을 서로 나눠서 자기 역량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전기 스위치 내리고, 성당 내 의자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틈나는 대로 페인트칠을 하고, 마당에 나와 풀을 뽑습니다. 어떤 이들은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느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기 몫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례에 적극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성령께 맡기고 하느님께 당신의 도구로 써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떤 역할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역할이라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합시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거들거나 응원은 못할지라도 흔들지나 않도록 합시다.

(안동 이준건 신부님 강론에서)

	주       제;
	“두 사도 ”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2008년6월 29일

	복음 묵상; 
	[마태 16,13-19]
	[사도 12,1-11]
	[2디모 4,6-8.17-18]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소강당
	2008년6월25일(수요일)
	

	진행;  신미카엘라
	음악;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3 명
	


나눔; 오늘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언 말씀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짐은 가볍고 내멍에는 가볍다 .   

	 +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믿음과 말씀안에 살아라.  
그 믿음과 말씀이 너희를 구원해 줄것이다        

	 +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느니라.    


	공지사항

  8월 성령대회를 위하여 성령께 바치는 고리 기도 시작했읍니다             

 산호세 성당;6월4일 부터~~~~


참석 :  김 빅토리아,정 멜라니아, 이 니콜라스, 이 필로메나, 김 까리따스

          임 요셉,임 요안나,임 다윗,이 캐롤린,신 미카엘라 ,전 막달래나,석 레오,

          박 세실리아,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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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 1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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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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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의 주인이 되라 ♡               - 법정스님의 '무소유'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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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 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 들이다가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 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









